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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의 길과 우리의 자세
1969.06.08 (일), 한국 전본부교회

23-255
복귀의 길과 우리의 자세
[말씀 요지]

복귀의 중심은 국가기준이다. 국가를 어떻게 찾아 세우느냐 하는 문제다.

이스라엘을 중심삼은 복귀섭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체가 되고, 예수님과 백성이 하나되는 국가기준이 목적이었
다. 또한 이스라엘 국가가 목적인 동시에 이스라엘 세계가 목적이었다.

그 동안 하나님은 한번도 완전한 승리는 못 했지만, 그 발판은 점점 넓혀 나왔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6천년 역사의 내용을 재현시켜 승리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승리의 기준을 세운 국가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사탄 국가들이 참소한다. 오시는 주님은 실패했던 전체 역사를 승리적으로 상속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다.

원리에 첨부되어야 할 것은 선생님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 통일교회의 역사다.

복귀역사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영계에 가서 그 모든 것을 승리했다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즉, 영계를 통일해야 한다.
그러므로 오시는 주님은 영적인 승리의 열매요, 육적인 승리의 출발이 되신다.

여러분은 따라만 가면 된다. 여러분은 가정을 중심삼고 가인 아벨 역사를 한번만 거치면 된다. 가정을 끌고 국가기준
을 넘어가야 한다.

예수님은 가정을 중심삼고 국가기준을 넘어가야 했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축복은 그 기준을 대신한 것이기 때문
에 핍박없이 넘어갈 수 있다.

사람의 소원은 누구나 가정을 갖는 것이다. 그것은 아담 해와가 가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목적은 국가
이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2천년 동안 싸워왔다.

이제는 선생님을 중심삼고 상속받아야 한다. 부모가 닦은 조건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부자의 인연으로 될 수 있다. 그
러나 그것은 가정을 중심삼고만 될 수 있다.

중심 국가를 복귀해 가지고 세 나라만 복귀하면 국가적 사위기대를 세우면 된다. 이번에 세 나라의 사람을 중심으로
43가정을 축복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가정 자체를 중심삼아서는 안 된다. 그 가정이 몸과 마음을 합하여 선생님 가
정과 일체되었다는 기준을 세워 나가야 한다.

제일 가까운 형이 핍박한다. 그것이 기독교의 핍박이다. 성경에 네 집안에 원수가 있다는 말씀은 이것의 표현이다.

아카데미 하우스 집회가 고비다.

목사시대에서 장로, 집사, 평교인시대가 온다. 평교인시대는 민주주의 시대와 마찬가지다.

기독교와 하나된 통일교회 대(對) 국가시대가 온다.

우리가 사상적(반공사상)으로 무장하여 북한과 삼팔선에서 만나야 한다.

금년이 고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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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중공·북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게 되면 공산주의는 마지막이다.

공산주의 중에서도 북괴가 제일 지독하고, 이편(자유세계)에서는 통일교회가 제일 지독하다. 1969년이 고비다. 그 중
에서도 6월에서 9월까지가 고비다.

사탄세계에서는 하늘편의 일을 먼저 흉내내어 김일성을 아버지라 부른다. 소련도 중공도 뒤로는 민주세계와 손잡으
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소련이 가장 그렇다. 소련 편에 붙은 북괴가 남한을 치려면 소련이 이것을 잘 조정할 수
밖에 없다.

북괴에서는 강제로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거기에서는 강제이지만 우리는 자유스러운 환경에서 자동적으로 하나되
어야 한다. 심정을 중심삼고 저들이 하는 행동 이상의 행동을 하면 자연적으로 통일이 된다. 가인적인 형제와 같이 생
각해서 사탄만 제거하면 저들이 칠 수 없다.

이제 1971년까지 3년이 중요하다.

정성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 만든다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아담 해와가 영육 아울러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복귀하는 동시에 육적으로도 복귀해야 한다. 우선 그 대신형
으로 우리 식구끼리라도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되어야 한다.

요셉과 같은 구실을 하자. 사탄세계와 연결시킨 것이 요셉이었듯이 대한민국에서 미움받던 우리가 나서서 북한과 남
한을 연결지어 하나가 되게 해야 한다. 7년 동안에 여섯 아기를 낳았다. 현진이가 이번에 탄생한 것은 대한민국의 큰
승리다.

아담 가정의 여덟 식구 완성형이 되었다. 그래서 빨리 귀국한 것이다. 여행 중에 아기를 낳으면 복이 그곳에 떨어진
다.

이제는 가정을 중심삼은 공격전을 해야 한다. 특히 축복가정은 전부 공격전에 가담해야 한다. 가정적으로 하나되어
재미있게 살고, 그 종족에 영향을 미치게 해 가지고 종족적인 메시아가 되라는 것이다.

선생님이 채찍을 드는 날이면 세상의 3분의 1이 달아난다. 그래도 사탄세계나 하늘세계에 죄가 되지 않는다.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과 하나되고 남북한만 통일되면 3년 이내에 세계는 하나된다.

제2차 7년노정을 출발하여 일년이 조금 지났다. 이제부터 6년이면 한국은 완전히 돌아간다. 말로써 타일러 안 되면
힘으로라도 해야 한다.

여자들이 합심하여 선생님을 출세시키지 못하면 저 나라에 가서 얼굴을 못든다. 여자가 아담을 꼬여 타락하게 한 것
은 탕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자 때문에 욕을 먹었으니 여자 때문에 출세한 입장에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
자들이 밖으로 나서야 한다. 여자들이 싸우다가 쓰러지더라도 남자들이 그 터전을 밟고 넘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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